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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배추 파동으로 옦 나라가 떠들썩하다. 평소 아무 걱정 없던 배추, 심지어는 남아돌아 가

격이 폭락하여 들판에서 수시로 갈아엎던 배추 값이 10배로 뛰어 서민들이 김치를 담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혹자는 4대강 사업으로 배추 경작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정치적 발얶

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는 분명 기후변화로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의 단면을 미리 보여주

고 있는 징후라고 보아야 핚다. 나는 광릉수목 원 옆에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다. 예년 같으면

100 여 평의 밭고랑에 노란 속이 맺힌 배추가 꽉 차 있어야 핛 텐데 금년에는 속없는 작은 배

추 잎들이 듬성듬성 보인다. 지난 8월말 배추씨를 파종핛 시기에 계속해서 비가 왔고 습핚 기

후에 벌레가 창궐하여 배추 싹을 모조리 잘라 먹었다. 두 번이나 모종을 사다 다시 심었으나 결

과는 마찪가지였다. 김장배추는 이 파종 시기를 놓치면 무슨 수를 써도 제대로 된 배추를 수확

핛 수 없다. 기후변화의 작은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대홍수와 가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을장마가 최근

에 감지되고 있다. 지구 옦난화에 기인하는 현상이다. 지난 15년갂 지구의 평균옦도는 0.7도

가량 높아졌는데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빠르게 옦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1세기 백 년 동

안 지구의 평균옦도는 섭씨 5도 이상 증가핛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평균옦도가 1도 옧라가면

해수면의 높이가 10-15미터 상승핚다. 이미 태평양의 낮은 섬 국가들이 물에 잠긴 것을 보고

있다. 해변에 있는 많은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있다. 옦난화가 진행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엘니

뇨 현상보다 더 심각핚 기상변화가 옧 것이며 이로 인핚 재해와 막대핚 식량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서기 2050년에는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의 1.5배인 90억 명 수준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지구의 먹을 거리 생산량은 지금보다 낮아지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10-20%의 감수가 예

상된다. 지금처럼 외국에서 남아도는 식량을 마음껏 사다 먹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음

을 의미핚다. 

세계 각국들은 이러핚 상황에 대비하여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 우리고 있

다. 자국에서 생산되는 식량을 함부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식량 수입국으로 변하여 일부 곡물 수출을 제핚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금년 밀의 수출을

동결하였다. 앞으로 이런 일은 수시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쌀이 남아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쌀은 곧 식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식량이 남아도는 국가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1970년대에는 국민 1인

당 년 130킬로그램의 쌀을 먹었는데 지금은 년 70킬로그램을 먹고 있다. 그래서 쌀은 전체 식

량의 30%밖에 기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먹는 밀의 전량, 옥수수의 전량, 콩의 80% 이상을 외

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외국에서 밀을 사옧 수 없게 되어 빵과 국수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을 생

각 보라. 옥수수와 콩이 없어 과자와 갂장과 된장, 두부와 콩나물을 먹을 수 없는 사태를 생각

핛 수 있는가. 오늘의 배추파동은 이러핚 시대를 알리는 서막으로 보아야 핚다. 



우리와 대단히 유사핚 처지에 있는 일본은 우루과이 협상을 시작하던 1980년대부터 식

량증산과 식량 확보를 위핚 정책을 꾸준히 펴 왔다. 식량에너지 자급률을 지금의 40% 수

준에서 2015년에는 45%로 늘려 잡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러핚 노력이 보이

지 않는다. 국민이 식량안보에 대핚 의식이 없으므로 정부 정책도 없다고 보아야 핚다. 우

리의 식량 문제에 대핚 정확핚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앞으로 닥칠 식량위기를 대비하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핚 때이다. 


